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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곱서	5~7장

우리는 감람나무의 비유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감람나무의	비유에서	

포도원의	주인은	

자신의	썩어	가는	감람나무를	

발견하고는	“내가	그	[나무의]	

가지를	치고,	그	둘레를	파고,	

그것에	거름을	주리니”라고	

말한다.(야곱서	5:4)

이	비유에서	주인과	

그의	종은	포도원을	여러	번	

방문한다.(야곱서	5:15~18,	

29~32,	37~42	참조)	그들은	

매번	가지를	치고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는	일을	반복한다.

포도원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나무와	

그	가지는	그분의	백성을	

상징한다.	이	비유는	나무와	

과일에	관한	이야기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녀들의	

삶에	관여하신다는	사실과	

구주의	사명,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	주는	강력한	

증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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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감람나무의 비유는 원래 선지자 지노스가 

놋쇠판에 기록한 것이었다. 야곱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자기 기록의 상당 

부분을 다른 선지자의 말씀에 

할애했다고 생각하는가?

가지를 친다는 것은 

나무에서 죽은 가지와 

나쁜 열매를 제거하는 

일을 뜻한다. 주인은 죽은 

가지를 잘라 불 속에 던져 

넣었다.(야곱서 5:9 참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와 

약점을 가진 우리의 삶을 

“가지치기”하도록 어떻게 

도우시는가?

파는 것은 나무 둘레에 

있는 잡초 같은 방해물을 

제거하는 일을 의미한다. 

그렇게 하면 나무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모두 

제거할 수 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을 저해하는 

방해물에는 무엇이 

있는가?

거름을 주면 무기질과 

다른 영양분을 

공급함으로써 나무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 

나무처럼, 우리의 영도 

영양분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영을 

양육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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